
<[파이썬 알고리즘탐험] 제4장. 숫자들의 숨은대장찾기, 유클리드 호제법!>

선생님: (고대 그리스 두루마리 같은 것을 펼쳐 보이며) 얘들아, 안녕!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숫자, 예를 들어

24와 10의 최대공약수를 찾을 때 어떻게 했었지?

코딩새싹 : 24의약수들을쭉~적고, 10의약수들도쭉~적어서, 공통된약수들중에서제일큰걸골랐어요!

그래서 2가 나왔어요!

선생님: 맞아! 그렇게 해도 답을 찾을 수 있지만, 만약 숫자가 엄청나게 크다면 약수를 다 적는 것만 해도 하루

종일 걸릴지 몰라. 그런데 약 2300년 전,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“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나눠보면

어떨까?” 하는 기발한 생각을 했단다! 그게 바로 유클리드 호제법(Euclidean Algorithm)이야. ’호제법’은

’서로(互) 나눈다(除)’는 뜻이지.

궁금이 : 서로 나눈다고요? 그게 어떻게 최대공약수를 찾는 방법이 돼요?

선생님: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, 정말 신기하단다! 유클리드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어.

“두 숫자 A와 B가 있을 때 (A가 B보다 크다고 해보자), A와 B의 최대공약수는 B와 (A를 B로 나눈나머지)의

최대공약수와똑같다!”

<1. 초콜릿 막대로이해하는유클리드호제법!>

선생님: 자, 24칸짜리 긴 초콜릿 막대와 10칸짜리 짧은 초콜릿 막대가 있다고 상상해보자. 우리는 이 두 막대를

남김없이똑같은크기의가장큰정사각형조각으로자르고싶어. 그정사각형한변의길이가바로최대공약수가

되겠지?

1. 첫번째단계: 긴 막대(24)를 짧은 막대(10)로 몇 번이나 자를 수 있을까?

24 = 10 * 2 + 4 (10칸짜리 두 조각이 나오고, 4칸이 남아!)

유클리드 왈, “이제 24와 10의 문제는, 10과 4의 문제로 바뀌었도다!”

2. 두번째단계: 그럼 이제 10칸짜리 막대와 4칸짜리 막대로 같은 작업을 반복!

10 = 4 * 2 + 2 (4칸짜리 두 조각이 나오고, 2칸이 남아!)

유클리드 왈, “이제 10과 4의 문제는, 4와 2의 문제로 바뀌었도다!”

3. 세번째단계: 다시 4칸짜리 막대와 2칸짜리 막대로!

4 = 2 * 2 + 0 (2칸짜리 두 조각이 나오고, 남는 게 없어! 나머지가 0!)

선생님: 나머지가 0이 되었을 때, 바로 그 직전에 나누었던 수(마지막에 남은 작은 막대 길이), 즉 2가 바로

24와 10의 최대공약수가 되는 거란다! 2칸짜리 정사각형 조각이 우리가 찾던 가장 큰 조각이었던 거지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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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딩새싹 : 와! 계속해서 작은 숫자랑 나머지로 문제를 바꿔가니까 결국 답이 나오네요! 정말 신기한

방법이에요!

<2. 유클리드 아저씨의지혜를코드로! - 반복문 버전>

선생님: 이 멋진 방법을 파이썬 코드로 옮겨보자. while반복문을 사용해서 나머지가 0이 될 때까지 계속하는

거야.

# 최대공약수 구하는 방법 - 유클리드 호제법 (반복문 사용)

def gcd(a, b): # a가 큰 수, b가 작은 수라고 생각해보자

print(f"처음: a = {a}, b = {b}")

while b != 0: # b가 0이 될 때까지 (나머지가 0이 될 때까지) 계속 반복!

# (이전 a를 이전 b로 나눈 나머지)를 새로운 b로, (이전 b)를 새로운 a로!

# a, b = b, a % b <-- 이 한 줄이 마법의 핵심!

remainder = a % b # 1. 이전 a를 이전 b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

a = b # 2. 이전 b가 새로운 a가 되고 (더 큰 역할을 하던 애가 작은 애로)

b = remainder # 3. 나머지가 새로운 b가 된다! (다음엔 이 작은 애로 나눌 거야)

print(f"변신! a = {a}, b = {b}")

return a # b가 0이 되었을 때, a에 남아있는 값이 바로 최대공약수!

result = gcd(24, 10)

print("최대공약수는:", result)

궁금이 : a, b = b, a % b 이 한 줄이 “새로운 a는 이전 b가 되고, 새로운 b는 이전 a를 이전 b로 나눈

나머지가 된다”는 뜻이었군요! 변수 두 개가 한꺼번에 뿅 하고 바뀌는 마법 같아요!

선생님: 맞아! 파이썬은 이렇게 여러 변수의 값을 한 줄로 바꿀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있단다. 저 while문은

b가 0이 되면 멈추고, 그때의 a 값을 돌려주지. 그게 바로 우리가 초콜릿 막대에서 찾았던 마지막 조각의 크기,

즉 최대공약수인 거야!

<3. 유클리드 아저씨의지혜를코드로! - 재귀 함수 버전>

선생님: 유클리드 호제법은 함수가 자기 자신을 다시 부르는재귀함수로도 멋지게 표현할 수 있어. 마치 거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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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의 거울처럼,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수가 계속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작은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

거지.

# 유클리드 호제법 (재귀 함수 사용)

def gcd1(a, b):

print(f"gcd1 함수 호출! a = {a}, b = {b}")

if b == 0: # 가장 중요한 멈춤 조건! (나머지가 0이 되면)

print(f"b가 0이 되었으므로, a={a}를 반환합니다.")

return a # a가 바로 최대공약수!

else: # 아직 나머지가 있다면,

print(f"{b}와 {a % b}로 다시 gcd1 함수를 호출합니다.")

return gcd1(b, a % b) # b를 새로운 a로, (a를 b로 나눈 나머지)를 새로운 b로 해서 다시 함수를 불러!

result_recursive = gcd1(24, 8)

print("재귀 함수로 찾은 최대공약수는:", result_recursive)

코딩새싹 : if b == 0: 이 부분이 “나머지가 0이면 멈춰!” 하는 약속이네요! 그렇지 않으면 gcd1(b, a %

b)로 자기 자신을 또 부르고요!

선생님: 정확해! 재귀 함수는 이렇게 “언제 멈출지(base case)”를 정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단다. 그렇지 않으면

함수가 영원히 자기 자신을 부르다가 지쳐버릴 테니까!

궁금이 : 반복문으로 만든 gcd함수랑 재귀 함수로 만든 gcd1함수랑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, 어떤 게 더

좋은 거예요?

선생님: 둘다유클리드호제법의원리를잘표현하는훌륭한방법이야! 때로는반복문이이해하기쉽고, 때로는

재귀 함수가 문제의 구조를 더 우아하게 표현하기도 한단다. 지금은 두 가지 방법 모두 우리가 최대공약수라는

’숫자들의 숨은 대장’을 찾는 멋진 도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!

선생님: (두루마리를 닫으며) 자,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내려온 유클리드 아저씨의 지혜를 파이썬

코드로 직접 구현해봤어.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이렇게 간단한 규칙을 반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, 정말

놀랍지 않니?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의 힘이란다! 오늘 탐험도 정말 멋졌어!  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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